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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호 - 8�2019년 5월 21일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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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1일(화) 3시, 2019년도 단체교섭 제3차 단협/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의 단계적 도입, 인사보수제도 전면 개선 등 토의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노동조합은 지난 실무 이후 입장변화 질문에 회사가 “요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”고 발표하자, “지난 회의 때 ‘검토 중’이라는 답변에서 오늘은 오히려 ‘수용불가’로 회사 입장이 후퇴했다”고 지적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어 “선진국은 정년 연장에 이어 폐지도 하는데 한 번에 65세로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 연장 추진을 왜 못하는가” 라는 질문에 회사가 “미국은 고용 유연성이 높아 정년제 부담이 없다”며 쉬운 해고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한때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했다. ��   노측, “대다수 조합원이 기준급, 역량급 통합 원해”  사측,“현 시스템이 그나마 안정적”��계속해서 노동조합은 기준급, 역량급 통합, 페이밴드 상한제 폐지 등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회사는 ‘현 인사보수제도가 그나마 안정적’이라고 답변, 긍정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. 이어 근속승진 도입, 건강검진 시 공가 부여, A직의 G직 전환, 대체휴무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 받았으나 여전이 견해 차가 큰 탓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. 





노동조합은 “회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유로 대체 휴무제를 주장하지만 선택이 아닌 강제가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정서’ 라고 꼬집은 뒤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될 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3차 단협/제도 실무소위를 폐회했다. 한편 안건 중 ‘단체협약 개정’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 축조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.�� 





노측 : 일본은 정년 65세에서 다시 70세 연장 검토, 미국은 아예 정년 폐지, 선진노동 제도 벤치마킹 하자!��사측 : 일본, 경제 호황으로 완전고용상태, 미국은 고용유연화로 정년제 부담 없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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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단협/제도 실무소위원회  �노사, 집중 교섭중에도 접점 찾지 못해 평행선    










